마0723 Note

주와 구주  
시0608. 너희 헛됨(아벤: 헛되게 노력하다,실패로 끝나다,엄격하게 쓸데 없음,고통, 헛됨,악함,우상,고통,악한,악함)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부터 떠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시119:115.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로부터 떠나라, 이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법 위의 개념으로 무조건적인 명령/미쯔바:인간이나 신의 명령,법령,명령)들을 지킬 것임이라,

◇ "나는 구주이기 전에 왕이었느니라. 
나는 유대의 왕이요 온 민족의 왕이었느니라. 
그런데 많은 자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는구나. 
그들이 진정 나를 왕으로 알았더라면
어찌 나의 날을 범하며 나의 것을 도적질 하며 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며 
나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어떻게 자고하며 자기 안에서 교만이 일어나며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목이 곧아지겠느냐. 
나의 피값은 원하나 나를 섬김은 외면하는 구나.
보혈을 알고 믿지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없느니라. 
백성이 누구의 것이냐? 왕의 백성이 아니더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신하도 왕이 명을 내리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명령을 수행하거늘 
과연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많은 자들이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또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를 구주로 시인한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를 저들의 왕으로 섬기고 임금으로 섬기는 나의 백성을 원하노라. 
많은 자들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은사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  
그 능력과 은사가 스스로의 옷이 되어 버린다.
많이 가져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바에는 
하나 가진자가 되어 둘을 남기는게 낫다. 
반드시 열을 준 자에게는 스물을 찾으시고, 다섯을 준 자에게는 열을 찾으신다. 
많은 자들이 쓰인 줄 알았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라.
잠시잠깐 섬기는 일에 쓰라고 맡긴 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고 자기나라의 임금이 되어 있는 자가 어찌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임금을 원하지 않고 백성을 원한다.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가증스러워 한다. 
그들이 나를 진정 왕으로 알았더라면 반드시 목숨바쳐 반드시 행함이 있었으리라"

행0531.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에 대한 사면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군주(아르케고스: 지도자,권세자,통치자,왕)와 구원자가 되게 하여 그분의 오른손으로 드높이셨느니라.  
벧후0302. 그러면 거룩한 대언자들에 의해 전에 말해졌던 말씀들과, 주(主)이시자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계율(엔톨레: 명령,권위있는 규정,계명,계율)을 너희가 염두에 둘 것이니라. 
Ω마2711. 이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라. 총독이 그분께 물으니라, 말하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말하느니라"
(n)그때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라. 총독이 그분께 물으니라, 말하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그것은 네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라"

◇명목상의 왕과 백성 – 케네스 해긴
예수님을 명목상의 왕으로만 아는 명목상의 신자가 무수히 많다 
명목상의 신자는 어찌 되는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원하지만, 주님으로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 위에서 그들을 다스릴 주님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순 복음에 속한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Ω눅0646.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며,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느냐? 

◇<조이 도우슨>의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란 말은 권위에 반역했다는 뜻이다 
즉, 길들여 지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 않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왕국에서 왕노릇 했던 자들이다.
"나는 나의 백성을 원한다, 나는 왕들을 원하지 않는다"                                                                                
